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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가락 춤에 담은 삶…'콜드 블러드' 한국 초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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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'콜드 블러드'. (사진=성남아트센터 제공)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이예슬 기자 = 무용과 연극, 영화, 문학이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공연이 성남아트센터에서 한국 초연된다.

성남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'콜드 블러드'를 내달 13일과 14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

서 선보인다.

'콜드 블러드'는 영화 '토토의 천국', '제8요일', '이웃집에 신이 산다'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 자코 반 도마엘과 그

의 아내인 안무가 미셸 안느 드 메이가 이끄는 벨기에의 창작집단 '키스 앤 크라이 콜렉티브'의 작품이다. 지난 2014년 세계

20개국 9개 언어로 18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매료시킨 작품 '키스 앤 크라이' 이후 10년 만에 한국 무대에 선보이는 후속작이다.

공연은 무용과 연극, 영화, 문학적 요소가 어우러진 총체극으로,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이와 동시

에 그 과정의 결과물인 영화도 관람하게 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.

공연장에 들어서면 관객들은 먼저 무대 상단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하게 된다. 무대 위에는 마치 영화 촬영장을 연상

케 하는 미니어처 세트와 카메라, 조명 장비, 그리고 두 명의 무용수와 여러 명의 스태프가 준비하고 있다. 공연이 시작되면 미

니어처 세트를 오가며 무용수들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, 여기에 미리 녹음된 내레이션과 음악이 더해져 한 편의 서정적인 영화

가 스크린에 실시간 투사된다. 이를 통해 관객들은 무대 위 공연과 스크린 속 영화의 경계를 넘어, 마법과 같은 환상의 세계를

경험하게 된다.



연출은 맡은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은 "이 작품은 영화이면서 또한 그 이상"이라며 "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카메라가 촬영하고,

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팝업 영화라고 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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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은 '손가락 춤'을 통해 스토리와 감정을 표현한다. 이른바 나노 댄스라고 불리는 손가락 춤은 검지와 중지, 두 손가락의 세

밀한 움직임과 안무를 통해 작품의 테마인 '삶과 사람, 사랑'의 서사를 담아낸다.

인간의 삶과 죽음, 인생의 행복한 순간, 기억과 감각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작품이다. 비행기 여행, 안개가 자욱한 숲 등 예상치

못한 일곱 번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서사를 때로는 진지하고 느릿하게, 때로는 가볍고 익살스럽게

표현한다.

배우 유지태가 내레이션에 참여한다. 그는 2014년 '키스 앤 크라이'에서도 내레이션을 맡은 바 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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